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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 손질 

[상황(배경, 
목적 등)] 

와카사만의 중서부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마을인 오바마시 아노는 
양식이 활발한 지역이다. 어업과 민박업을 겸한 “어가민박”이 
많은데, 직접 키운 다양한 어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순조롭게 이용객이 증가했었으나, 레저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감소해 민박을 폐업하는 곳이 
점점 증가했다. 민박업은 봄가을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계절에 
많이 실시되는 초등·중학교의 체험학습(교육여행)에 주목하여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숙박객 증가와 민박 경영의 안정화를 
꾀했다. 

[내용(사업 
개요 등)] 

①낚시터에서 도미 잡기, ②그 도미를 스스로 손질하기, ③조리한 
도미 먹기를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낚시와 손질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나아가 생명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 

[효과(특징, 
선진성, 향후 
전개 등)] 

정부보다도 먼저 식생활을 통한 지역 정비와 식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해 온 오바마시는 식생활교육 투어리즘의 콘셉트를 실현하는 
선진 사례이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대의 추세라고도 
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 


